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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 향기가 현시대의 빛이 되기를

  중앙승가대의 오랜 자취이자 어엿한 역사로 자리한 승가대신문이 300호를 발간하
고, 이에 따르는 축쇄본 발간을 이루게 되어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현시대에 승
가대의 발전상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서로서의 의미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종단과 종
도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되어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기간 궁색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호 한호의 지면을 충실하게 채우고자 했
던 열의는, 수많은 애환과 더불어 소중한 300걸음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모두를 녹여낸 순수와 열정이었기에 단순히 그때를 확인하는 기록에만 머물지 않고, 
현시대에 다시 생동하고 현재의 정진에 큰 힘이 되는 초심의 경책과도 같습니다.

  앞서서 정진한 스님들의 덕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다시 미래의 시간에는 당당히 평
가받을 수 있는 수행의 표본이 되어 줄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초발심의 서원
으로 수행의 길에 들어선 많은 후학들은 앞선 스님들의 자취를 체감하며 정진의 열의
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을 돌아보는 이야기, 이웃과 사회의 이야기, 승가와 종단의 이야기, 여느 신문
보다 다채롭게 꾸밀 수는 없었지만, 매 순간의 삶, 참회와 정진, 발원과 실천, 모두를 
진솔하게 전해온 듯합니다. 이로써 오히려 더 참되고 향기롭기에 시간들을 넘어서며 
지금까지도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인으로서의 순수한 마음과 초발심이 동화된 눈으로 승가와 종단, 그리고 사회와 
이웃을 투영하고 따뜻하게 전하고자 했던 학구열은 승가대의 자부심이자 빛나는 공적
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승가와 종단이 추구하는 목표 지점이 사회와 인류가 희망하는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진의 연속과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항상 변화의 시작은 미래를 위하는 큰 바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앞서 걸어간 스
님들, 그리고 전 종도의 깊은 관심은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는 소중한 발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변화의 시작에 있는 것이며, 여러분의 언행 하나하나가 모두
의 소중한 결실로 회향하게 될 것입니다.



  수행자로서의 책무와 여기서 오는 자긍심은 결국 일생을 학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서
원을 더욱 빛나게 하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이는 곧 개인의 성취를 넘어 종단의 결
실, 그리고 사회와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300호까지의 수많은 애환과 인연이 현재의 삶을 조력하고, 시대마다의 진력과 이로
써 쌓이는 공덕을 잘 계승하여 앞으로를 빛내주길 바라며, 뒤를 잇는 후학의 길을 환
히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승가대 신문의 발간을 위해 쉼없이 정진해온 학인스님들과 지도교수님, 그리고 함
께 노력을 다하신 교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부대중 모두의 축하와 
더불어 300호 축쇄본 발간을 거듭 치하하며, 언제나처럼 학구열과 수행의 향기가 깊
이 배어있는 반가운 소식들이 모두의 행복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